
기상 분야 기술교류로 위험기상 대응 및 전문성 강화
- 광주지방기상청, 2021년 학·군·관 기상기술 워크숍 개최 -

□ 광주지방기상청(청장 김금란)은 10월 7일(목)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

기상 분야 대학 및 관계기관 담당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2021년

학·군·관 기상기술 워크숍」을 개최하였다.

○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워크숍은 학계, 군, 공공기관 등 다양한 

분야의 기상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위험기상 대응 및 기상서비스를 

강화하고자 2010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.

□ 이번 워크숍에서는 △전남서해안 적설구역 예측, △서해남부해상 해무 

특성분석, △우리나라 연근해 해양기후 변화, △도시폭염 대응방안 등 

위험기상 예측과 영향예보를 주제로 총 4개 과제의 발표와 토론이 

진행되었다.

□ 또한,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기상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‘기후위기와 

탄소중립’을 주제로 국제기후환경센터 윤원태 대표이사의 특별강연이

함께 마련되었다.

□ 김금란 광주지방기상청장은 “최근 몇 년간 사상 최악의 폭염, 최다 태풍,

최장 장마 등 매해 여름철마다 새로운 기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.”라며,

“이번 워크숍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기상기술 교류를 강화하여 

빈번해지는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준 높은 기상서비스

제공에 힘쓰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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